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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왕’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

스·사진)이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

웃된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스포츠월드’에 따르면‘덴버포

스트’는 전날 버드 블랙 콜로라도 감독

의 말을 인용해“오승환이 오른쪽 팔꿈

치에서 떨어진 뼛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

했다. 앞서 오승환은 지난달 11일 복근 

염좌로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바 있다. 

이후(6월 29일)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

며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

국 시즌을 조기에 접게 됐다.

그렇다면 오승환은 다음 시즌에도 메

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 콜로

라도와의 인연은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야할 듯하다.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

이 끝난다. 2016년 미국으로 건너왔던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두 시즌을 뛰었고, 지난해 토론토 블루

제이스로 이적했다 시즌 중반 콜로라도

로 트레이드됐다. 지난 시즌 핵심 불펜

으로서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

지만, 올해는 부상으로 기대만큼의 모

습을 보여주지 못했다(21경기 3승1패 

평균자책점 9.33).

KBO리그 복귀도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다. 실제로 오승환은 지난 시즌 종

료 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

시즌 아웃 오승환, 한국 복귀할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에서 남북대결이 펼쳐진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시아축구연

맹(AFC) 하우스에서 열린 카타르 월

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레

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

카 등 네 팀과 같은 H조에 편성됐다.

조 편성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남북대결이다. 한국이 북한과 월드

컵 예선에서 맞붙는 것은 2010 남아

공 월드컵 3차와 최종 예선에서 잇달

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하지만 최

종예선 원정 경기는 두 번 모두 평양

이 아닌‘제3의 장소’인 중국 상하

이에서 치렀다. 당시 북한은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등의 문제를 들어 남

북 대결을 홈에서 치르지 않기로 결

정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2 카타르 월

드컵 최종 예선 원정경기가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질지가 큰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북한 원정경

기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8일“북한이 최근 아시아축구연맹

(AFC)컵 등 AFC 주최 대회를 안방

에서 개최하고 있다.”면서 이번 월드

컵 예선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내

다봤다.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대결 성사

을 밝히기도 했다. 오승환은 현재 임의

탈퇴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 무대로 돌

아가면 삼성 소속으로 뛰게 된다. 다만, 

2016년 1월 해외원정도박 파문을 일으

켰기 때문에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재활과 징계 시점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선 남은 연봉을 포기하고 

콜로라도와의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곧 FA가 

되는 오승환은 고국으로 돌아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은퇴할 수 있다. 만

약 메이저리그로 복귀하면, 악몽 같은 

계약기간에 마이너리그 계약에 만족해

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4시즌 통산 성

적은 232경기 16승13패45홀드 42세

이브 평균자책점 3.31. 225⅔이닝 동안 

삼진 252개를 잡았다. 블론세이브는 15

개 있었다.

북한이 예정대로 경기를 개최할 경

우 1990년 10월11일 평양에서의 친

선경기 이후 29년 만에 북한에서 남

자 축구 남북전이 열린다. 당시 북한

에서 먼저 경기를 열고 10월23일 잠

실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쳤다. 

29년 전 경기가 평화와 화합을 도모

한 친선경기였다면 이번은 월드컵 티

켓을 놓고 다투는 경쟁의 무대다. 

한국은 북한에 상대전적에서 7승8

무1패로 앞서 있다. 2008년 동아시아

대회 이후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선 한 

번도 지지 않고 2승5무를 기록 중이

지만 이긴 2경기는 모두 1-0으로 힘

겹게 승리했다. 가장 마지막 대결인 

2017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

안컵 대회에서는 북한의 자책골 덕

분에 겨우 이겼다.

객관적 전력에선 분명히 한국이 한 

수 위에 있지만 그동안 남북전에는 

변수가 많았다. 


